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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5.25.(일)� 즉시�배포

담당처 �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및 

국민의힘 주진우·박성훈·나경원 국회의원의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민주당 이재

명 대통령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국

민의힘 주진우, 박성훈, 나경원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로 고발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5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오늘 시흥에 가서 

현실 모르는 소리 했다고 한다.”며 “장사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은 분노했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같은 날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

사 시절 치적으로 거북섬을 꼽았다.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박성훈 의원 또한 지난 5월 25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거북섬이 곳곳이 텅 빈 유령

섬이 되었다’며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한 결과

에 대해 반성은커녕 자랑으로 포장한다는 뻔뻔함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같은 날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요 예측도 없이 오직 ‘빨리빨리’만 

외치다 국민의 삶을 파괴한 것”, “이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유세장에서 당당히 

자랑하는 이재명 후보의 후안무치함은 도를 넘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민 

기만과 우롱을 멈추고, 거북섬 사태부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

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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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중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이재명 후보

가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

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파크를 유치

했고, 이를 유세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유세 중 발언문은 지난 

5월 24일 오후 6시 경에 민주당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당의 대통령후보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기초적인 사실관

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바, 이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

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라고 기재되어 있던 

자신의 페이스북 허위 게시글을 [그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를“내가 만들었다”고 자

랑하니]로 교묘히 수정하면서도 자신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

히지 않았고, 처음 게시한 허위사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걷잡을 수 없이 유포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이준석, 주진우, 

박성훈, 나경원을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하며, 민주주의와 공명선거의 근간을 흔드

는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끝> 


